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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예산(안) 개요

   가. 세 입

○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74억 1,778만원으

로, 전년도 169억 3,904만원 대비 4억 7,874백만원(2.83%) 증가함.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7억 9,719만원, 보조금은 144억 22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억 1,839만원임.

<2017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최종예산

2016년대비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17,418 16,939 479 2.83

세외수입 2,797 2,856 ▵60 ▵2.1

경상적세외수입 270 544 ▵274 ▵50.37

임시적세외수입 2,527 2,313 214 9.25

보조금 14,402 13,860 542 3.91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18 223 ▵4 ▵1.79



○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은 한국폴리텍 서울 강서대학 사용료, 서

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사용료,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사용료, GSEF

사무국 사무실 임대료,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매장 임대료 등재산임대수입

2억 7천만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수입 14억 2천 8백만원, 기술교육

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금 10억 9천 9백만원으로 총 25억 2천 7백

만원임.

- 보조금 수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를 비롯한 국고보조금 38억 3천 8백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마을기업 육

성 및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5억 6천

4백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 보전수입이 2억 1천 8백만원임.

나. 세 출

○ 2017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85억 5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79억 3천 3백만원원 대비 41% 증액되었음.

- 사업비는 2,070억 5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5억 2천 5백만원

(41.3%)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 예산은 12억 5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9% 증액되었고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는 2억 4천 8백만원으로 전

년 대비 1.6% 감액되었음.

<2017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예산(안)

2016
예 산

2016년대비
증 감 증감율

일
반
회
계

소 계 208,557 147,933 60,624 41.0

행정운영경비 248 252 △4 △1.6

재무활동 1,256 1,153 103 8.9

사업비 207,053 146,528 60,525 41.3

○ 세출예산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뉴딜일자리 사업의 대폭 확

대로 427억 4천만원 증액, 노동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180억 6천 3백만원

편성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606억 2천 4백만원이 전년대비 증액되었음.



○ 분야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 1,467억 3천 9백만원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377억 1천만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 45억 1천 8백만원

- 서울형 뉴딜일자리 679억원

-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 추진 1억 6천만원

-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2억 7천만원

-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12억 5천만원

-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12억 4천 4백만원 등임.

【 노동존중문화 정착 】… 294억 2천 8백만원

- 서울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 11억 2천만원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22억 5천 4백만원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27억 6천 8백만원

- 노동복합시설 조성 180억 6천 3백만원 등임.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308억 8천 6백만원

-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9억 3천만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53억 5천만원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32억 2천 5백만원

-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공간지원 16억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83억 9천만원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8억 7천 7백만원 등임.

2.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기금종류
2016년도 말

조성액(A)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사회투자기금 10,395 10,993 16,210 △5,216 5,179

○ 사회투자기금의 2017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1억 7천 9백만원으로 2016

년도 말 조성액 103억 9천 5백만원 대비 50.18%(52억 1천 6백만원)

감소하였음.



Ⅲ.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윤병국)

1.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

○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74억 1,778만원으

로, 전년도 169억 3,904만원 대비 4억 7,874백만원(2.8%) 증가함.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7억 9,719만원, 보조금은 144억 22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억 1,839만원임.

-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7천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이 2억 7천 4백만원

감소(50.37%)하였음.

․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의 임대면적 축

소에 따른 임대수입의 감소와 2016년 일자리노동국 소관 창업지원과의

수입이 2017년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로 이관된 데에 따른 것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25억 2천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25% 증가하였으

며, 이는 시·도비 반환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2017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17
예산안

2016
최종

전년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합계 17,418 16,939 479 2.83

일

반

회

계

세외수입 2,797 2,856 ∆60 ▵2.1

경상적세외수입 270 544 ∆274 ▵50.37

재산임대수입 270 544 ∆274 ▵50.37

임시적세외수입 2,527 2,313 214 9.25

기타수입 2,527 2,313 214 9.25

보조금 14,402 13,860 542 3.91

국고보조금등 14,402 13,860 542 3.91

국고보조금등 14,402 13,860 542 3.9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8 223 ∆4 ∆1.79

보전수입등 218 223 ∆4 ∆1.79

전년도이월금 218 223 ∆4 ∆1.79

․ 보조금 수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20억,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

성화 4천 3백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17억 9천 5백



만원 등 국고보조금 38억 3천 8백만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5

억 6천 4백만원 등 총 144억 22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4,250만원

증가하였음.

나. 세출

○ 서울시의 2017년도 세출 총예산은 전체 29조 6,525억으로 전년도 예산

27조 5,038억원에 비해 7.8%가 증액되었으며 일반 회계는 20조 6,227

억원, 특별회계는 9조 29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7.6%, 8.3%가 증

액되었음.

<2017년도 서울시 총 예산안 현황>

구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 증감(%)

계 29조 6,525억원 27조 5,038억원 2조 1,487억원(7.8%)

일반회계 20조 6,227억원 19조 1,694억원 1조 4,533억원(7.6%)

특별회계 9조 297억원 8조 3,343억원 6,953억원(8.3%)

○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2,085억 5천 7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461억 9천 9백만원(추경 포함)에 비해 29.9% 증

액되었음.

 ※ 전년도 본 예산 1,479억 3천 3백만원에 비해 41% 증가하였음. 

- 이 중 사업비는 2,070억 5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5억 2천 5백

만원(41.3%)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 예산은 12억 5천 6백만원으로 전

년도 대비 8.9% 증액되었고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는 2억 4천 8백만원으

로 전년 대비 1.6% 감액되었음.

<2017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안)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대비

본예산 최종예산
추경예산

(안)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일 반 회 계 147,933 149,626 146,199 208,557 60,624 40.98 62,358 29.90

사업비 146,528 148,253 144,826 207,053 60,525 41.31 62,227 30.05

재무활동 1,153 1,153 1,153 1,256 103 8.93 103 8.24

행정운영경비 252 220 220 248 △4 △1.59 28 11.32

○ 세출예산의 증가분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뉴딜일자리 사업의

대폭 확대로 427억 4천만원 증액, 노동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180억 6천



3백만원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606억 2천 4백만원이 전년대비

증액되었음.

2. 신규사업 현황

○ 2017년도 세출예산 총규모 2,085억 5천 7백만원 가운데 신규사업은 14

개 사업에 198억 9천 3백만원이 편성(주민참여사업 10개, 13억 2천만

원)되었으며, 이는 일자리노동정책관 전체 예산의 9.5% 규모임.

○ 구체적인 신규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부 서 사업명 17년도
예산(안)

일자리정책담당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 추진 160,000

자치구 일자리카페 지원 (주민참여) 200,000

청년구직자 중견중소기업 취업지원 (주민참여) 225,000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 80,000

특성화고 직업진로 멘토스쿨 (주민참여) 485,000

특성화고 취업동아리 지원 (주민참여) 50,000

마을 내 안심 일자리 구축 (주민참여) 70,000

송파인재클럽 운영 및 일자리센터 환경개선
(주민참여)

70,000

서울형 좋은 일자리모델 확산 프로젝트(협치) 270,000

노동정책담당관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80,000

노동복합시설 조성 18,063,000

사회적경제담당관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허브
센터(양천구, 주민참여)

80,000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창업동아리 현장교육
(은평구, 주민참여)

30,000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
(강서구, 주민참여)

30,000

3. 주요사업별 검토

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별설명서 p.38>

○ 서울시(이하 “시”)는 지역 내 파트너십을 활용한 고용·인적자원의 개발 사

업을 통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하

고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2017년 예산은 전

년대비 15억 4천 9백만원 증가한 33억원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x1,272,000)

1,751,000

(x2,000,000)

3,300,000

(x728,000)

1,549,000

￭ 교육훈련사업(특화사업)

355,000천원(X284,000)

￭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 컨설팅

139,000천원(X83,000)

￭ 서울지역고용전략개발포럼

65,000천원(X39,000)

￭ 지역특화프로젝트 추진

2,741,000천원(X1,594,000)

○ 본 사업들은 고용노동부의 공고에 따라 시가 사업계획을 제안하여 승인을

받으면, 일정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예산서상의 국비

지원액은 공모사업을 통해 시가 받게 될 국비 예상금액임.

○ 이 중 지역특화프로젝트는 신규사업으로 시는 3년간 최대 50억원의 정부

지원을 고려, 약 16억원의 국비 지원을 가상하여 6:4의 매칭 비율로 총

27억 4천 1백만원(국비 15억 9천 4백만원 포함)을 편성하였음.

※ 지역특화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에서 6:4 매칭조건으로 최장 3년, 최대 50억

원 한도로 지원함.

○ 고용노동부는 사업수행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선정

하여 동 사무국과 함께 2017년도 사업계획을 작성 중에 있으며 현재 산업거

점 일자리 기반 조성, 대학창업지원, 고용위기사업 지원사업을 계획 중임.

○ 동 사업은 비록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나 공모에 응모하

여 국고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고, 지역고용창출을 위한 특화

사업인 만큼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른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수요자에 부응하는 맞춤

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으로 보임.

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별설명서 p.47>

○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공공일자리의 발굴을 통해 참여 시민에게 일 경험 제

공 및 직업역량을 배양시켜 민간 일자리로의 진입을 목적으로 2013년 시

작되었음.

○ 매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7년도는 전년대비

427억원이 증가(169.9% 증가)한 67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형

뉴딜일자리
25,160,000 67,900,000 42,740,000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5,386,400

￭ 사무관리비 3,900,000

￭ 민간경상보사업보조 6,795,200

￭ 자치단체경상보조 11,818,400

○ 본 예산의 증가분은 안정적 근로 및 취업준비 시간 확보 등 근로여건 조성

을 위해 2017년부터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도 생활임금(‘17년도 생

활임금 시급 기준 8200원)을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이에 따른 사업추진 인

건비의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함.

○ 뉴딜일자리 사업은 2016년 현재 총 77개 사업, 2,302개의 일자리(시 직접

사업 57개 1,862명, 투자출연기관 사업 12개 260명, 민간공모 사업 8개

180명, ‘16.11.28 기준)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근로 여건은 시간

당 6,200〜6,800원의 임금으로 일 6〜8시간, 평균 9개월간 근무하였음.

<최근 3년간 뉴딜일자리 사업 관련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사업명 계획 인원 신청 인원 선발 인원 사업비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성과분석
(참여자만족도)

2014년 27개 사업 2,047 4,875 2,123 19,995 16,404 57.8%

2015년 45개 사업 1,652 3,358 1,730 20,350 15,397 59.0%

2016년 77개 사업 2,302 3,941 2,052 25,160 16,675 67.1%

○ 생활임금 적용 외에도 서울시(이하 “시”)는 2017년 280여개의 사업 및

5,400여명 규모의 뉴딜일자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보다 4배

정도 증가된 규모로 다양한 시책과 연계한 일자리 제공을 준비중에 있음.

○ 뉴딜일자리사업에 대한 2016년 만족도조사에 따르면, 사업참여 전 직업을

가지고 있던 참여자는 65.3%로 직업이 없었던 참여자(34.7%)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경력형성인턴형 사업이 높은 취업률을 보였음.

○ 또한 뉴딜일자리 참여자의 취업실태(2015)를 확인한 결과 전체 취업률은

42.2%로, 공공일자리로의 재진입을 제외한 총 취·창업인원 중 뉴딜일자리

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은 434명, 25.5%로 나타났음.

○ 본 사업의 당초 목표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들의 직업

역량 배양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진입을 돕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직업을 가진 참여자가 더 많았다는 점과 관련 민간일자리에 취업한 인원이

25%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임.

○ 한편 최근 3년간 폐지된 뉴딜일자리 사업은 평균 11개 사업으로, 15년도

의 폐지사업을 살펴보면 목표달성사업은 단 2건 뿐이고 자체종료 2건, 사

업심사로 탈락된 사업이 6건임.

<2015년 뉴딜일자리 폐지사업 현황> 

사업명 담당부서 폐지사유

1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원 안전총괄과
사업심사 탈락

(사업효과미흡, 민간일자리연계곤란)

2 실내환경관리사 기후변화대응과
사업심사 탈락

(단순조사보조업무로 민간일자리연계곤란)

3 청소년 커리어 코치 청년정책담당관 부서 자체종료

4
이화충신권 성곽마을

문화예술 코디네이터 운영
주거환경개선과 부서 자체종료

5 도시텃밭 관리인력 지원 도시농업과
사업심사 탈락

(사업효과미흡, 민간일자리연계곤란)

6
성수동 수제화 패션거리

문화예술 프로젝트
경제정책과 사업목적 달성

7 38세금 체납징수관리 38세금징수과
사업심사 탈락

(개인체납정보 누출우려)

8 시민문화 연극교실 강사 문화예술과 사업목적 달성

9
동대문상권 신택리지

활동가 운영
문화융합경제과 사업목적 달성

10 놀이터 활동가 운영 공원녹지정책과 사업목적 달성

11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회적경제과
사업심사 탈락

(사회적경제청년혁신활동가와 중복)

12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교육
관광정책과

사업심사 탈락

(직접일자리가 아닌 교육형사업으로 탈락)

○ 일부 뉴딜일자리의 경우, 사업 참여 이후에 민간일자리의 연계가 어렵고 폐

지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170%에 가까

운 예산의 증액은 무리한 예산 편성으로 보임.

○ 급격한 증액을 통한 사업의 확장보다는 참여자들의 사후조사 및 사업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민간일자리 연계 방안 마련 등 현재 사업참여자들의 취업목

표 달성을 위한 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확대 <사업별설명서 p.95>

○ 본 사업은 시가 청년층 밀집시설 내에 청년 대상 취업종합지원서비스 공간



인 ‘서울시 일자리카페’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12억 5천만원(전년대비

195.8% 증가)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422,520 1,250,000 827,480

￭ 사무관리비 875,000

￭ 자치단체 경상보조 375,000

○ 시는 현재 18개의 일자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41개의 일

자리카페(시 조성 15개소, 대학 14개소, 자치구 12개소)를 조성할 예정임.

< 서울시 일자리카페 조성 현황 > (2016. 11월 현재)

연번 자치구 카페명 운영개시일 운영기관 위치 규모

1 마포구 미디어카페 후 ‘16.5.30 서울시청 양화로175 426㎡

2 종로구 상명대학교 ‘16.6.9 서울시청 홍지문2길20 132㎡

3 광진구 동부여성발전센터 ‘16.8.1 서울시청 아차산로30길 36 138㎡

4 금천구 G밸리 무중력지대 ‘16.6.17 서울시청 가산디지털1로 168 291㎡

5 종로구 더 빅스터디 ‘16.8.1 서울시청 삼일대로15길 6 ,3층 164㎡

6 종로구 파고다 종로타워 ‘16.9.1 서울시청 계천로93,1층 209㎡

7 강동구 카페핸섬 ‘16.11. 강동구청 동남로71길 20-9 132㎡

8 강북구 강북문화정보도서관 ‘16.11. 강북구청 오현로 145 5,574㎡

9 강서구 영풍문고 김포공항점 ‘16.11. 강서구청 하늘길 38 1,606㎡

10 도봉구 도봉문화정보도서관 ‘16.11. 도봉구청 덕릉로 315 3,215㎡

11 도봉구 행복한이야기 ‘16.11. 도봉구청 창동 20,창동 역사1층 223㎡

12 동작구 사랑밭청년센터 ‘16.11. 동작구청 만양로8길 45 203㎡

13 서대문구 꿈꾸는반지하 ‘16.10.27 서대문구청 연세로5나길 10 115㎡

14 성동구 수제화갤러리카페수다 ‘16.10.28 성동구청 상원6나길22-11 96㎡

15 성북구 카페머그 ‘16.10.27 성북구청 동소문로20가길 34 104㎡

16 양천구 카페쥬라기 ‘16.11. 양천구청 목동동로12길 23 133㎡

17 양천구 피치스터디카페 ‘16.11. 양천구청 목동서로 250 180㎡

18 은평구 서울시혁신센터 ‘16.11. 은평구청 통일로 684 240㎡

○ 시는 2020년까지 300개의 일자리카페 조성을 목표로 민간·공공·대학·청

년공간에 일자리 무인종합정보안내시스템, 상담사 연결 전화, 스터디룸을

갖춘 일자리카페를 설치하고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 스터디룸 대관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구직자들이 자주 가는 카페 공간을 통



해 쉽고 편리하게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은 의미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서울시 일자리카페’는 기존 카페공간에 키오스크 설치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스터디룸을 운영하는데 지나지 않아 현실적으로 많

은 시민들이 일자리카페를 인지하고 방문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

당 사업에 대한 정확한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워 보임.

○ 또한 전년예산 대비 195.8%인 8억 3천여만원이나 증가한 12억 5천만원

의 예산을 통해 일자리카페의 개수만을 늘리는 상황(‘17년도 50개 신규목

표)이 아닌지 우려됨.

○ 많은 청년구직자들이 서울시 일자리사업의 대표로 일자리카페를 떠올릴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간확보 및 일자리카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본 사업이 단순히 양적인 일자리카페의 증가 사업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됨.

라.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사업별설명서 p.131>

○ 시는 시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취·창업 지원 및 서울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 시내 네 곳의 기술교육원을 운영 중임.

○ 2017년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212억 4,4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8억정도 감소한 수치이며, 이는 시설개보수비의 감소와 국

가 공동훈련센터 등록을 통한 일부 학과의 국비사업 운영으로 시가 지원하

는 훈련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이며 각 기술교육원별 세부 예산도 정부의 국

비 훈련지원사업의 선정 결과가 나오는 12월 이후 확정될 예정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3,064,900 21,244,015 △1,820,885

￭ 사무관리비 170,000

￭ 시책업무추진비 78,000

￭ 민간위탁금 15,981,152

￭ 민간대행사업비 5,085,063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현황>

구 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위 치 강동구 고덕동 용산구 한남동 노원구 상계동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위 탁 법 인 (학)경복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
(재)한국능력개발원 (사)엘림복지회

현위탁기간 '16.3.1∼'19.2.28 '15.3.1∼'17.2.28 '16.3.1∼'19.2.28 '16.3.1∼'19.2.28

2 0 1 6

예 산
5,301,924천원 5,083,982천원 5,714,427천원 6,019,546천원

○ 기술교육원은 일부 수탁기관이 기관의 자체사업과 기술교육원 사업을 명확

히 구분하지 않은 채로 운영하고 있고, 중도탈락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다수의 교육생에 의한 교육의 질 하락 등 여전히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술교육원은 통합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과

통폐합 및 신설, 성과지표 일원화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시 발전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환경조성과 저조한

취업률 제고에 노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마. 노동복합시설 조성 (신규사업) <사업별설명서 p.183>

○ 본 사업은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전태일기념관 및 노동권익센터, 청년 무중

력지대 등 청년·노동 시설로 구성된 ‘노동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

로 2017년 180억 6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노동복합시설
조성 0 18,063,000 18,063,000

￭ 사무관리비 177,000

￭ 공공운영비 45,000

￭ 시설비 17,841,000

○ 노동운동의 시작을 연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는 기념관을 포함하여 노동권익

센터가 함께 입주하게 될 본 시설은 전국 최초의 노동복합시설로 서울이 노

동존중특별시로서 노동의 가치를 알리고 노동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본 시설의 예정지 주변에 평화시장, 세운상가, 창신동 봉제박물관 등

이 있어 해당 자원들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청계천 역사문화 랜드마

크 조성을 통해 좋은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노동복합시설 공간활용(안)>

구 분 용 도

1층(419.04㎡)
주차장

※ 1층 하나은행 365코너 존치 여부 협의 필요

2층(426.84㎡) 전태일기념관 및 노동운동사 박물관

3층(426.84㎡) 교육장, 시민편의공간

4층(426.84㎡) 도심권 청년무중력지대, 청년아르바이트 권리보호센터 등

5층~옥탑

(362.68㎡)
노동권익센터(노동법률상담소, 감정노동센터 등)

○ 시설이 개소되면 입주하게 될 노동권익센터의 경우 종로구 율곡로의 건물

을 임차하여 운영중으로 시설 입주 시 연간 임차료 7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향후 노동정책 확대를 위한 공간의 추가 확보가 용이한 긍정적 효

과가 있음.

<세부예산편성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건물매입 16,500백만원

안전진단 30백만원

리모델링 2,325백만원(설계 125, 시공 2,200)

설계

∙ 설계비 : 20~30억원 공사비 제2종(보통) 요율(4.49%) 적용

- 2,200백만원 × 4.49% ≒ 100,000천원

∙ 감리비 : 20~30억원 공사비 제2종(보통) 요율(1.12%) 적용

- 2,200백만원 × 1.12% ≒ 25,000천원

시공
∙ 유사규모 손기정기념관 전면개보수 ㎡당 공사비 1,032천원 참조 산출

- 1,032천원 × 2,062㎡ ≒ 2,200,000천원

수수료 177백만원(감정평가 13, 중개수수료 164)

감정평가

∙ 감정평가의 보수에 관한 기준 별표 100~500억 이하 수수료 요율

(7,845천원+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적용

- 평가보수 : 7,845천원 + (65억 × 6 ÷ 10,000) ≒ 12백만원

- 부가세 : 12,345천원 × 10% = 1백만원

중개

∙ 중개수수료

- 중개보수 : 16,500백만원 × 0.9% = 149백만원

- 부가세 : 153백만원 × 10% = 15백만원

제세공과금 ∙ 5,000천원 × 9개월 = 45백만원



○ 시는 현재 하나금융그룹이 소유하고 두레시닝이 입주해 있는 종로구 관수동

의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본 사업에 편성된 예산 중 대부분

은 건물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사업비 180억원 중 165억원임.

○ 해당 건물의 매입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 및 투자심사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함.

※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2016.11.30.)

○ 동 시설의 조성은 노동의 역사적 가치와 노동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한 구심점

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동 건물을 우선 매입

하고 보자는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건물이 위치

한 청계천 일대가 최적의 사업 적격지인지 여부와 경제성측면(건물매입비용

165억원)에서 활용가능한 다른 시 소유 대체 재산 유무, 그리고 향후 운영

방향이나 관리비용 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봄.

바.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사업별설명서 p.209>

○ 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와 ‘아시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전년대비 93.8% 증가한 9억 3천만원의 예산

을 편성함.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480,000 930,000 450,000

￭ 사무관리비 200,000

￭ 행사운영비 160,000

￭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00

￭ 민간행사사업보조 290,000

○ 예산의 증가분은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을 상·하반기 2회로 확

대 추진하기 위한 1억 9천만원과 사회적경제 청년창업지원 2억 8천만원

등 총 4억 5천만원임.

○ 시는 사회적 경제 행사를 통한 우수 사례의 홍보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

고 있음.

○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은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사회적경제 기업가들을 초청하여 아시아 사회적경

제의 역량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사회 주택 등 시의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사회적경제 청년창업지원의 경우 이미 시에 창업센터, 아스피린센

터, 창업카페 등 다양한 창업지원센터 및 정책이 존재하며 사회적경제 기

업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기 진행되고 있

는 바, 별도의 사업으로 2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사. 주민참여 예산사업

○ 2017년 일자리노동정책관 추진 사업 중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선

정한 사업은 모두 10개 사업으로 총 13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선정된 10개 사업 중 일부는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혹은 자본보조

를 통해 예산을 교부하는 형태로 자치구 자체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주민참여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자치구
‘16년

예산안
소관부서

계 1,320,000

1 마을 내 안심일자리 구축 은평구 등 70,000

일자리정책

담당관

2 자치구 일자리카페 지원
성동구,

도봉구 등
200,000

3 특성화고 직업진로 멘토스쿨
동대문구,

도봉구 등
485,000

4 청년 구직자 중견 중소기업 취업지원
성동구,

구로구 등
225,000

5
「송파인재클럽」운영 및

일자리센터 환경개선
송파구 70,000

6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강동구 등 80,000

7 특성화고 취업동아리 활동지원 중구 50,000

8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양천구 80,000

사회적경제

담당관9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 강서구 30,000

10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창업동아리 현장교육 은평구 30,000

○ 2017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총 10개로 지난해 5개보다 사업수가 2배

로 증가한 것을 보았을 때, 시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과 어려움을 간접

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음.

○ 선정된 주민참여사업 중 자치구 일자리카페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사업과 상당부분 겹치는 사업이며, 안심일

자리구축,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도 시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다수임.

○ 또한 특성화고 직업진로 멘토스쿨의 경우,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이었던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 컨설팅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사업의 중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일자리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지원이 아니라 각 자치구 및 지

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범위를 넘어 자치구가 자체 재원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이 대부

분으로 자치구간의 형평성, 사업지원의 필요성 및 재정 부담 정도, 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

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Ⅳ. 기금검토보고

1.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기금의 개요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6년도말
조성액

2017년도 조성계획
2017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사회투자기금 10,395 10,994 16,210 △5,216 5,179

○ 일자리노동정책관은 각종 사회적금융에 대한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

적으로 사회투자기금을 설치·운용중임.

○ 사회투자기금의 2017년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51억 7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18%(52억 1천 6백만원) 감소하였음.

○ 매년 운용수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기금총액이 줄어들고 있어 지속적으로 기

금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금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

이 요구됨.

2. 사회투자기금

가. 개요 및 조성 현황

○ 사회투자기금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



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2012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

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수입,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음.

○ 2017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조성액은 51억 7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2

억 1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2017년도 사회투자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2016년도말

현 재 액ⓐ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말
현재액

ⓔ=ⓓ+ⓐ수 입ⓑ 지 출ⓒ 증 감ⓓ

10,395 10,994 16,210 △5,216 5,179

○ 매년 사회투자기금의 운용수익은 적자를 기록하여 기금총액이 줄어들고 있

으며, 2017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초기의 10% 수준임.

나. 수입 및 지출 검토

○ 2017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운용규모는 213억 8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6억 7천 3백만원이 감소함.

<2017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안> (단위 : 억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17년도 ’16년도 증 감 항 목 ’17년도 ’16년도 증 감

계 214 320 △106 계 214 320 △106

전 입 금 26 26 0 비융자성사업비 2 11 △9

보 조 금 0 0 0 융자성사업비 160 246 △86

융자금회수 83 101 △18 기 본 경 비 0 0 0

예치금회수 104 187 △83 예 치 금 52 63 △11

이 자 수 입 1 6 △5 예수금상환 0 0 0

○ 2017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수입계획은 213억 8천 9백만원으로,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 수입 82억 8천 8백만원, 예치금 회수 103억 9천 5

백만원, 전입금 26억원, 이자수입 1억 6백만원임.

○ 사회투자기금의 지출액은 융자성사업비에 160억원(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80억원,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에 80억원), 비융자성 사업비 2억 1천

만원(사회적금융기관 지원 1억 6천만원, 사회투자기금 운용 및 관리 5천만원

등), 예치금 51억 7천 9백만원 등 213억 8천 9백만원임.



○ 사회투자기금은 2012년 관련 조례의 제정으로 설치되어 2013년 본격적

인 사업을 시작하였음.

○ 시는 2013년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전출하였으며, 민간기금 모

금 실적은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을 위해 모집한 금액을 제외할 경우 사실

상 31억 2천만원이 전부임.

※ 모금액 31억 2천만원 중 30억원은 시금고인 우리은행에서 기금 조성 초기 기

부한 금액임.

<민간모금 상세내역>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모금액 민간모금 상세내역

< 합계 > 176.2
- 연도별 : 13년 133억, 14년 29억, 15년 9억, 16년 4.9억

- 재원별 : 중간지원협력 145억, 기부금 31.2억

’13

기부금 30.4 - 우리은행(30억), 시민기부(4천만원)

중간지원

협력
102.9

<7개 기관>

- 아이쿱 30억, 에너지나눔과평화 25억, 신나는조합 5억, 행복중심생협 3억,

㈜쏘카 24.9억, 북서울신협 10억, ㈜해피브릿지 5억

’14

기부금 0.56 - 개인/기업/단체 (56백만원)

중간지원

협력
28

<6개 기관>

- 루트임팩트 3.5억, ㈜쏘카 15.1억, 동작신협 5억, 신나는 조합 2억,

논골신협 2억, (사)서대문사람숲 0.4억

’15

기부금 0.28 - 개인/기업/단체 (28백만원)

중간지원

협력
9.17

<5개 기관>

- 신나는조합 2억, ㈜크레비스 0.17억, ㈜HG이니셔티브 3억,

동행 1억, 동작신협 3억

’16

상반기

중간지원

협력
4.9

<2개 기관>

- 신나는조합 1억, 한국사회혁신금융(주) 1억,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2.5억,

㈜언더독스 0.2억, 노원교육복지재단 0.2억

○ 당초 사회투자기금의 설치단계에서는 서울시 출연금의 일방적 투입이 적절

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 기부금 조성규모에 비례하여 관련 예산을 매

칭하기로 하였으나 민간의 기부금 조성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관련법상

위탁기관도 적극적으로 기부금 모집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 현재의

규모로 기금을 운용해 왔음.

○ 아울러, 지난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기금의 전면위

탁이 금지됨에 따라 사회투자기금의 개편안으로 2017년부터는 시에서 직

영으로 기금을 운용할 예정임.



다. 주요 사업별 검토

⑴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 본 사업은 역량이 풍부한 민간의 사회적금융기관(중간지원기관)을 선정하여

자금을 저이자(연 0∼2%)로 융자하고 이들 중간지원기관이 사회적기업 등

에 재융자하는 방식으로 사회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안)

민 간 융 자 금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2,000,000

- 500,000천원 × 4개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8,000,000

- 1,600,000천원 × 4개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중간지원기관은 시의 기금과 일정비율의 매칭방식(시:

민간 1:1∼3:1)으로 자금을 자체 조달하여,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연 4% 이하의 금리로 재융자하는 것임.

○ 법 개정에 의한 기금 사무의 전면 민간위탁 금지로 사회적기업 융자, 사회

적프로젝트 융자 등 기존에 수행하던 타 사업들을 본 사업에서 통합운영하

기로 함.

○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과 예방, 민간참여 확대라는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

하고 선정된 사업자가 당초 시행하고 있는 고유 목적사업이 시의 사회적 목

적과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에게 사업비를 융자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음.

○ 또한 재융자를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사업모델을 지나치게 긍

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

○ 최근 3년간 융자실적을 살펴보면 ’14년에는 6개 기관에 28억원, ’15년은

5개 기관에 18억 5천만원, ’16년에는 5개 기관 10억원으로 점차 융자지

원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나, 기금 직영에 따른 새로운 대안으로 중간지원기

관 협력사업 융자를 통한 기금 운용을 계획한 바 해당 사업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300% 증가한 8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임.

○ 중간지원기관을 이용한 재융자의 경우 기존 (재)한국사회투자에 기금운용을

민간위탁했던 것과는 달리 여러 기관에 융자를 통한 재융자 사업구조로 운

영되는 바 서울시에서 각 중간지원기관에 재융자 대상 선정에 대한 일정한



매뉴얼 교부가 필요하며, 융자기업 자금 회수에 대한 담보 등 중간지원기관

의 부실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⑵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 본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 및 기업 성장 도모를 위해 사회적가치가 높은 임대주택공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것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안)

민 간 융 자 금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융자

9,000,000

- 1,000,000천원 × 9개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융자

8,000,000

- 1,000,000천원 × 8개

○ 시는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과 마찬가지로 소셜하우징 사업 선정기관에게

연 0∼2%(재융자는 4% 이내)의 금리로 융자하며 시와 민간이 1:1∼

3:1 비율의 매칭방식으로 상환기간은 최대 8년임.

○ 본 사업 또한 중간지원기관을 통해 건설사회적기업에 재융자하는 중간지원

기관 협력 융자사업과 동일한 형식으로 굳이 중간지원기관 협력 사업과 구

분하여 단독적으로 사업으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의문임.

○ 소셜하우징 사업은 아이부키(3건), 함께주택협동조합(2건), 일촌나눔하우

징,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일상예술창작센터, 주택협동조합 하나의 등이 본

사업의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등 서울시 주

택정책과 사업과 연관이 있어 해당사업을 위한 특혜로 보여질 우려가 있음.

○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14년 40억 1천 2백만원(5개 사업),

‘15년 58억 8천 3백만원(6개 사업), ‘16년 63억 5천 7백만원(16개 사

업, 9월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사회적 주택시장의 성장, 주거복지 실현, 젠트리피케이션 해소 등 다양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에 따른 제약과 부동산 경기 등에 따른 변

동성이 큰 사업으로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조건에 맞는 기

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사업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필요함.

⑶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 시는 기금운영체계의 개편에 따라 기금위탁을 종료하고 중간지원기관 협력 융



자, 소셜하우징 융자 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원하고자 함.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안)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사업비

160,000

- 20,000천원 × 8개

○ 본 사업은 사회적금융기관의 전문 경영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과 육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과 사회영향 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중간지원기관 협력 융자사업과 소셜하우징 융자 사업에 선정된 기관

에 융자금 외에 비융자성 지원인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사업비’를 추가로 지

원하는 것은 선정된 일부 기업에 대한 편중 지원이 될 논란이 있음.

⑷ 사회투자기금의 개편

○ 사회적기업 중 연내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은 전체의 85%1)로 많은 사

회적경제기업들이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비

해 일반 금융기관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으로 사회투자기금을 통한 사

회적경제기업의 자금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제도 금융권에서 취급이 제한되는 각종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해소를 통한 해당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는 사회적기

업에 1천만원에서 2억원 이내에서 최대 5년의 융자기간동안 연 2%의 금

리로 자금융자 사업을 시행해왔음.

<사회투자기금 개편안>

1) 출처: 한국사회투자, 15년 사회적기업 자금수요 실태조사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기금의 전면위탁이 금

지됨에 따라 2017년부터는 시에서 기금을 직영으로 운용할 예정으로 연간

2회에 걸쳐 직접 사회적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기금을 투·융자하고 사회적금

융기관이 사회적기업에 재융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2), 시와 민간의 매칭

방식을 통해 기금의 가용재원을 확대해갈 예정임.

○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확대와 이를 통한 기부문화의 확

산,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익적 목적

달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우려

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당초 적극적인 민간 기부금 모집을 이유로 민간위탁 형태로 기금을 운용하

였으나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을 제외하고는 민간 기부금 모집이 미미한 실

정으로, 개편안에서는 중간지원기관 협력 융자사업을 통해 기금의 기금역할

을 함으로써 기금의 가용자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 시는 계획한 기금의 개편안으로 기금에 대한 민간 자금 확보를 통해 기금 고

갈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융자 기업에 대한 대출금

상환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등 구체적인 대책 수립방안을 마련해야 함.

2) 법률 자문 및 행정자치부 질의회신(’16. 10월) 결과 투․융자 운영 방식은 지방기금법이 금지하는 민간위탁 미해당


